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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바람아 멈추어다오’로 인기를 얻다 돌연 미국

으로 건너가 요리사로 변신한 이지연 씨가 조지

아주 애틀랜타시를 대표하는 셰프 중 한 명으로 

뽑혔다. 

9일‘뉴스앤포스트’에 따르면 이 씨는 요리 

전문 웹사이트‘컬리너리 로컬’(www.culina-

rylocal.com)가 최근 선정한‘애틀랜타 100대 셰

프’(TOP 100 Chefs in Atlanta)에 이름을 올렸다.  

컬리너리로컬은“이 씨는 한국에서 여러 장의 

음반을 내는 등 음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

인물이며, 새로운 인생 방향을 결심한 이후로 

예술적인 열정을 요리 기술로 쏟아내고 있다.”

며“그는 최고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일했고, 

그러한 음식 사랑과 끝없는 도전이 오늘의 그

를 있게 했다.”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.

이 씨는 식당‘에어룸 마켓 바비큐’에서 소 가

슴살 구이, 매콤한 한국식 돼지 구이, 돼지고기

와 치킨 훈제구이, 훈제 소시지 등을 고객에 선

보이고 있다. 

지난달 13일에는 엘에이에 있는 이 씨가 소유

의 같은 이름의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제가 

되기도 했다. 

이 씨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CNN

에 출연해 평양냉면 만드는 법 등을 소개하기

도 했다.

가수 출신 
이지연 씨 ‘애틀랜타 
100대 셰프‘ 선정

KBS2TV의 월화드라마‘우리

가 만난 기적’이 미국 드라마로 

리메이크 추진 중이다. 

‘우리가 만난 기적’은 같은 이

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두 남자 

송현철A(김명민 분)와 송현철B(

고창석 분)가 천상에서 온 메신

저 아토(카이 분)의 실수로 운명

이 뒤바뀌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

그리는 판타지 휴먼 멜로드라마

이다. 송현철A의 몸으로 남은 인

생을 살아가게 된 송현철B의 험

난한 육체 임대 적응기와 가족

들의 에피소드가 펼쳐지고 있다.

기존의‘영혼 체인지(Change)’와 다른‘육체 임대’

영국 출신 팝스타 아델이 영화‘타이타닉’을 패러

디한 생일 파티를 열어 뭇매를 맞고 있다.

아델은 7일 SNS에“더티 30! 그동안 너무 많은 사

랑과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30년 후 내가 어떻게 해

야 할지 모르겠다. 11년간 나와 함께 해준 동료들에

게 감사하다.”는 글과 함께‘타이타닉’을 소재로 꾸

민 생일파티 사진을 올렸다.

사진 속 아델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로즈로 분

장한 채 클래식카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

단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

다. 그가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는 아델과 지인들이 

구명조끼를 입은 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. 

그러나 그는 사진 공개 비난을 받았다

영국 주요 매체 가디언은“아델의 마흔 살 생일에

는 멕시코만 석유시추선 폭발 사고를 다룬 영화‘딥

워터 호라이즌’을, 쉰 살 생일에는 일본군의 진주만 

기습을 그린 영화‘진주만’을 소재로 한 파티를 하

는 건 어떠냐?”며 비꼬았다. 인디펜던트 역시“타이

타닉 호가 침몰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로 

인해 1,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, 일부는 

해당 사진을 보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”

고 문제점을 지적했다.

한국 드라마 ‘우리가 만난 기적’, 
미 지상파 리메이크 추진

아델 생일파티 사진에 팬들 분노

라는 코믹한 접근을 통한 가족 

이야기가‘부성애’를 중요하

게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도 어

필했다는 것이 KBS 측의 설명

이다. 비난할 수 없는‘두 집 살

림’을 하게 된 주인공의 난감

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

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

가능성을 보았다는 후문이다.

그간 미국 시장에서  리메이

크 된 한국의 TV드라마는‘굿

닥처’와‘신의 선물-14일’등

이 있다.

한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

은‘우리가 만난 기적’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돌풍

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.

사진을 본 팬들은“무려 1,500명이다. 수많은 사람

들이 희생된 사건을 두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잘

못”,“아델에 너무 실망했다. 이런 사건을 보면 안타

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가?”,“상식이라는 걸 염두에 

두지 않은 것 같다.”등의 댓들을 달며 아델을 비난

했다.

‘타이타닉’은 1912년 4월 10일 대형 여객선 타이

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실제 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영

화. 당시 타이타닉호는 승객 2,200명 이상을 태우고 

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 미국 뉴욕을 향하던 중 

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이 사고로 1,500명 이상의 

사망자가 나왔다.

▲ 로즈로 분장한 아델. 사진| 아델 SNS

▲ 이지연(왼쪽) 씨와 남편 코디 테일러


